
섬유기술과 산업 28권 4호 | 185

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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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 가능한 패션을 추구하는 움직임 속에서 비건 패션 소재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비건 레더와 비

건 스웨이드 소재는 동물성 소재의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면서 환경 부하를 줄이는 혁신적 대체 소재로, 패션, 
자동차, 가구 등 다양한 산업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비건 레더 소재는 버섯 균사체, 선인장, 파인애플 섬유 등 천연 바이오매스 소재 기반으로 제조되며, 기존 

동물 피혁과 합성 피혁의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동물 희생 없이도 기존 피혁과 유사한 질감

과 물성을 제공하며,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균사체 기반 레더 소재는 탄소 배출 저감과 자

원 순환 활용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대체 소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비건 스웨이드 소재는 재활용 고분자와 바이오 기반 소재를 활용해 제조되며, 표면 처리 기술과 특수 코팅

을 통해 스웨이드 특유의 질감과 내구성을 구현하여 자동차 내장재와 고급 패션 제품에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친환경 소재 개발과 재활용 기술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고급형 비건 스웨

이드의 상용화를 위한 기술 개발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편, 비건 소재 산업이 성장하면서 일부 기업들이 플라스틱 기반 합성 피혁을 비건 레더로 홍보하며 환경

적 이점을 과장하는 그린워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향후 비건 소재의 지속 가능성과 신뢰성 향상을 위

해 바이오 기반 소재 비중 개선 및 플라스틱 프리 소재의 확대가 필수적입니다.
본 특집에서는 친환경 비건 소재로 사용되고 있는 비건 레더, 비건 스웨이드의 핵심 소재 기술 개발 동향과 

그린워싱 이슈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이오매스 기반 비건 소재 기술은 환경 부하 저감과 탄소

중립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친환경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지속 가능한 자원을 활

용한 의류·생활용, 산업용 섬유제품으로의 용도 확대가 기대됩니다.

지속 가능한 소재 혁신 – 
비건레더와 비건스웨이드


